
      셀 모임 순서지 (2026년 3월 둘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내 삶의 ‘기적’ 발견하기 :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이번 한 주간 내 삶에서 경험한 '일상적인 기적' 한 가지를 나눠봅시다.

Worship - 찬양

☞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물 위를 걷는 자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기적은 시작되었다.(1) 파도야 잠잠하라 (마가복음 4:35-41)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이 몰아칩니다. 질병, 경제적 위기, 
관계의 깨어짐 등 갑작스러운 풍랑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풍랑 너
머에 있는 특별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첫째, 기적이 일어나려면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제자들은 죽게 된 위기 속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하늘
의 기적을 쌓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노력을 내려놓고, "주여, 우리를 돌보소
서"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모든 부흥과 기적의 뒤에는 항상 성도들의 간절
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둘째, 기적이 일어나려면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신 후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풍랑 너머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향해 선포하십시
오. "풍랑아 잠잠하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을 때,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을 왕이 되게 하십시오.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실 때,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적이 
시작됩니다.

2. 적용

1) 현재 내 인생의 바다에 몰아치고 있는 '큰 광풍(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은 무엇입니까? 그 상

황 속에서 나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께 부르짖고 있나요?

2) 3월 한 달간 '특별 기적 체험'을 위해 내가 절제해야 할 것(TV, 유튜브 등)과 집중해야 할 기

도의 시간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보고 서로 격려합시다.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1. 모든 성도가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
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2.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 들이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
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하옵소서.
3. 기도는 기적을 낳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고, 3월 한 달간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 각 
가정과 개인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특별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